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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관리를 위해서는 꾸준한 수분공

급, 기초화장, 자외선차단제 등 많은 노

력이 필요하다. 번거로움을 핑계로 방심

을 보인다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피부

는 트러블을 일으키곤 하기 때문이다.

피부관리에서는 반복적으로 덧발라 

줘야 하는 자외선차단제가 가장 중요하

다. 전문가들이 최고의 미백 화장품으

로 자외선 차단제라고 서슴없이 말할 정도로 자외선 차

단제를 바르는 것은 색소 침착 방지와 피부 노화 방지를 

위해 중요하다.

자외선은 광노화(외인성 노화)의 주범으로 진피 깊숙

한 곳까지 침투해 멜라닌 색소를 자극한다. 이로 인해 멜

라닌 색소가 만들어져 피부에 기미와 주근깨 및 여러 색

소 질환의 원인이 된다.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

것을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야 한다.

자외선 차단제의 효능은 SPF와 PA 지수로 확인할 수 

있다. SPF 지수는 UVB 차단 정도를 나타낸다. 집안이

나 사무실 등 실내활동이 대부분인 경우 10, 간단한 실

외활동이 동반될 경우 10~30 정도, 등산이나 해수욕 등 

장시간 야외활동에는 50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

있다.

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 권고량은 

남성 얼굴 기준 900mg, 여성 얼굴 기준 800mg이다. 생

각보다 많은 양으로, 보통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

를 짜서 정성껏 문지르기를 권장한다.

또한 자외선 차단제는 아침에 한번 바르고 나왔다고 

해서 종일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게 아니므로 수시로 덧바

르는 게 중요하다. 야외활동 중이라면 최소 2시간 간격

으로 다시 발라야 자외선을 완벽히 막을 수 있다.

기미는 얼굴 부분에 갈색 색소가 불규칙한 형태로 침

착되는 것을 의미한다. 자외선과 함께 여성호르몬의 영

향을 많이 받는다. 주로 30대 이후 여성들에게 주로 생

기며, 나이가 들수록 더 짙어진다. 눈 밑 광대뼈 부위와 

이마, 코 등에 잘 생기며, 햇빛을 받으면 멜라닌 색소를 

만드는 세포인 멜라노사이트가 활발히 멜라닌 색소를 

만들기 때문에 나타난다. 멜라닌 색소가 진피와 표피에 

전반적으로 분포하는 기미는 피부 톤을 칙칙하게 만드

는 주범으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될수록 색이 짙어진다. 

스트레스가 심해도 기미가 생길 수 있다. 

주근깨 또한 햇빛에 노출된 부위의 피부에 생기는 황

갈색의 작은 색소성 반점을 말한다. 뺨이나 팔의 윗부

분, 앞가슴, 등 주로 위쪽에 발생한다. 주근깨의 색깔은 

햇빛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탓에 겨울철과 같이 햇

빛이 약한 시기에는 연한 갈색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흐

린 색으로 존재하다가 여름철에는 짙은 갈색의 뚜렷한 

색깔로 변화한다.

주근깨는 기미와 다르게 유전적 요인에 의해 주로 발

생한다. 주로 5~6세쯤 나타나며 빠르면 3세부터 생기기

도 한다. 본격적으로 주근깨가 생기는 시기는 사춘기 이

후로 옅었던 주근깨는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그 색이 진

해진다.

기미, 주근깨가 생겼다면 치료를 미루지 말고 조기에 

치료해야 쉽게 치료할 수 있다. 또 시술 후에는 깨끗한 

세안과 외출 시 자외선차단제 바르는 것을 잊어서는 안 

된다.

최고의 미백 화장품 ‘자외선 차단제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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